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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업에 손벌리는 청년희망펀드”제하 기사 관련

(한국일보, ‘15.11.11, 1면)

□ 한국일보 11.11(수), “기업에 손 벌리는 청년희망펀드” 제하 기사와

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《 보 도 내 용 》

ㅇ 정부는 지난달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에

기부액 규모와 참여 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

□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기부는 전적으로 기부자의 자율적 자발적

선택이며, 정부는 이와 관련,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음을

알려드립니다.


